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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

1. 6개년 출제문항 구성 분석

2. 2021년 각 파트별 출제 영역 (총 30문제 중)
(1) 상 총 (2문제) - 상업사용인, 명의대여자의 책임
(2) 상 행 위 (6문제) - 상행위, 상행위와 상사소멸시효, 상인간 매매, 상호계산, 익명조합, 

육상운송업
(3) 회 사 (13문제) - 주식의 포괄적 교환, 회사의 설립, 주권, 주식의 양도 및 명의개서, 

주식양도의 제한, 주주총회, 표현대표이사,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주주 대표소송, 감사 및 감사위원회, 
회계장부 및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 전환사채발행의 하자

(4) 어음 · 수표 (3문제) - 어음행위의 대리, 어음관계와 원인관계, 어음의 보증
(5) 보 험 (4문제) -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보험계약의 해지, 손해보험, 생명보험계약
(6) 해 상 (2문제) - 선박우선특권, 선하증권

3. 총평과 시험대책
(1) 상총·상행위 파트의 높은 출제 비중과 확실히 저조한 회사법 출제의 대비  
법무사 시험은 유독 상총과 상행위 파트의 출제 비중이 매우 높고 반면에 회사법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상행위 파트는 각론인 운송업을 빼
고는 총론에서만 5문제가 나왔고, 상사매매와 상사시효는 매년 기출 단골입니다. 특히 익명
조합을 사례형으로 물어보아 참신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유형의 대비도 해야 하겠습니다. 회
사법에서는 주식회사의 기관파트가 6문제 나와 여전히 이 부분 출제비중이 높은 게 특징입
니다. 한편 작년 말에 다중대표소송이 개정 신설되어 종전 판례가 불허한 이중대표소송이 
이번 시험에서 옳은 지문으로 나와 눈에 띄는데 모든 수험생들이 준비를 하고 들어가 쉽게 
맞추었으리라 생각됩니다.     

6개년  문항 (30문제)  구성  분석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상총 6 3 5 2 1 2

상행위 3 3 5 6 5 6

회사 12 15 10 14 14 13

어음·수표 3 4 3 2 3 3

보험 3 4 5 4 5 4

해상 3 1 2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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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음은 난해했지만 답 찾기는 무난했고, 보험과 해상은 판례가 까다로웠습니다. 
어음은 난해하지만 총론에서 대리와 원인관계에 관한 전형적인 문제가 나와 정답 고르기에
는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론의 어음보증도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 보았습
니다. 어음보다 출제 비중이 높은 보험은 고르게 출제되나 여전히 최신판례 등 판례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보험은 특히 판례인 것 같습니다. 해상파트에서 선박우
선특권에 관한 문제는 익숙하지 않은 판례를 물어보았고, 선하증권 문제는 주요 조문과 판
례를 섞어 까다로웠는데 정답 지문은 2016년에 기출 된 판례이기도 합니다. 

(3) 커트라인 기준 합격점 개수는 전체 30문제 중 대략 20개 정도로 봅니다.
익명조합의 낯선 사례와 처음 출제된 주식의 교환, 익숙치 않은 보험, 해상 판례로 문제는 
까다로웠으나 상대적으로 답 찾기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 생각됩니
다. 

(4) 박스형 고르기 문제, 사례문제 등 다양한 출제 유형에 대비와 중요 조문과 판례숙지
다양한 출제 유형에 대비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철저한 조문의 숙지
와 방대한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확히 이해 암기해야 하겠습니다. 판례는 결론만 정확히 기
억하면 되고 더욱이 최신판례는 학원에서 마무리 정리를 통해 잘 준비됩니다. 그러나 조문
은 출제 비중은 작지만 규정 그대로를 외워야만 하기에 더욱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내년을 준비하는 분들은 평소 조문에 더 신경을 써 주셔야 하겠습니다. 판례에 치중
하다 자칫 조문이 뒷다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력한 만큼의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이만 총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